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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아산가족 ｜ 2022년 제34회 아산상 복지실천상 김동혁 대한성공회살림터 사무국장  

김동혁 대한성공회살림터(이하 살림터) 사

무국장은 우리 사회의 위험신호를 가장 빠르

게 체감한다. 일터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만나

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, 종종 방문하는 영등포

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면 그는 위기

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. 그의 업무가 노숙인의 

자립과 자활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. 

“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변화로 시스템이 무

너질 때 피해를 입거나 적응하지 못해 잠시 밖

으로 밀려난 분들입니다. 노숙인이 많아지면 

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

요. 누구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

노숙인들이 다시 사회 시스템 안으로 돌아갈 

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” 김동혁 사무국장

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숙인 

복지분야에서 일하며 특히 노숙인의 신용회복

을 위해 노력해왔다. 2008년부터 15년간 총 

307건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했고 이중 개

인회생 13건, 파산면책 126건, 개인워크아웃 

37건, 건강보험 결손 106건 등을 해결하는 성

과를 거뒀다. 

또 서울노숙인시설협회 교육위원으로 신용

회복, 보수교육, 인권교육 등을 통해 노숙인의 

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했다. 그 공로를 인정

받아 지난해 제34회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

상했다. 

노숙인 자활에 꼭 필요한 

신용회복

“노숙인 복지의 3대 사업으로 주거, 일자리, 

의료가 있습니다. 99.9%의 노숙인 복지사업은 

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. 하지만 노숙인이 

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위기로 

신용회복으로 노숙인에게

새 삶을 열어주다

김동혁 대한성공회살림터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

해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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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한 신용불량입니다.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에 문제가 있으

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노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‘회

전문 현상’을 막으려면 신용회복이 꼭 필요합니다.” 

사회복지학과 함께 법학을 전공한 그는 법률적 지식을 활

용해 노숙인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섰다. 하지만 한 번 신용을 

잃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숙인이 신용을 회복하는 길은 그

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. 김동혁 사무국장은 ‘신용회복을 돕

는 기관이 많이 있지만, 노숙인에게는 너무 문턱이 높기 때문

에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’고 말한다. 

“12년간 신용불량 상태인 노숙인이 있었는데, 다른 기관

에서도 신용회복을 시도했지만 워낙 오래된 채무인데다가 

서류며 비용이며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해결하지 못했어요. 

본인도 기억 못할 만큼 오래된 빚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부

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. 인내심이 필요하다보니 노숙인이 

화내면서 가버리신 적도 있어요. 사비를 들여 비용을 내고, 

어떻게든 설득하면서 신용회복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. 지금

은 신용을 회복해서 취업도 하신 성공 케이스죠.” 

그에게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은 몇 장의 서류로 해결되는 

보통의 법적 행정절차가 아니다. 노숙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

고 함께 문제에 부딪쳐 해결해나가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

치열한 현장이다. 

해체 위기 가족 보호의 최일선에 서다 

김동혁 사무국장은 노숙인 신용회복의 전문가이기도 하

지만, 그의 일터인 살림터에서는 살림꾼으로 통한다. 살림

터는 국내 유일의 가족단위 노숙인 생활시설로 많게는 35명

의 노숙인과 가족들이 생활한다. 아이들은 아동시설로, 엄

마는 여성시설로 뿔뿔이 흩어져 해체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

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다. 그러다보

니 전기나 배수, 각종 설비 등 손이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. 

김동혁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입소자들의 생활과 자

립을 돕는 한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도맡

아 관리한다. 

“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행 지점장 출신도 있고, 명문대 

출신도 있었어요. 누구나 한 순간에 노숙인이 되고 가정이 해

체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저는 우리 사회에 살림터 같은 시

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위기에 처한 이들이 의지

하고 다시 새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.” 김동혁 사

무국장은 ‘살림터는 위기가정을 위한 최전방시설’이라며 ‘끝

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며 아산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

겠다’며 의지를 다졌다.   글 편집부

김동혁 씨(왼쪽)가 노숙인을 위한 신용회복 강의를 하고 있다. 

가족단위 노숙인 생활시설인 살림터에 대해 설명하는 김동혁 씨.


